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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5.2.14(금) ~ 2025.2.20(목) 

제공일시    2025 2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車관세 25%’ 카드로 협박하더니… 트럼프 “미국에서 공장 세우면 세금 없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최소 25% 수준이며, 반도체·의약품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아마 4월 2일에 이야기하겠지만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함 

- 이어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관한 질문에는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에 걸쳐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임 

(매일경제 2025.2.19) 

 

2. 日, 2040년 에너지 기본계획 각의 결정… ‘원전 최대 활용’ 명시 

- 일본 정부가 기존의 ‘원전 의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로 수정한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함 

- 18일 현지 공영 NHK와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204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확정함 

- 개정안에는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지속해 온 ‘원전 의존도를 최대한 낮춘다’는 기존 표현이 

삭제되고, 원전 재건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뉴시스 2025.2.18) 

 

3. 美 트럼프, SAF 대출 허가에… 정유사들 투자 긍정 기류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생산 공장 대출 지원을 승인하며 국내 정유사들의 SAF 

사업에도 청신호가 들어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연료 전환 대신 반(反)기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SAF 사업 위축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우선은 과격한 사업 축소에는 나서지 않은 것임 

- 1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몬태나주 SAF 생산공장 대출금 지급을 승인함.  이는 국내 SAF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SAF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전 세계적 기류와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임 

(이데일리 2025.2.17) 

 

 

 

https://www.mk.co.kr/news/world/1124519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8_000306923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8496664207150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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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1. 전기차 배터리 안전, 정부가 직접 인증… 제작부터 폐기까지 관리 

-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시중 판매 이전에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함 

- 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과 폐기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함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힘 

-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함 

(연합뉴스 2025.2.16) 

 

2. CBAM 中企 부담 줄어든다… EU 수출 1억 미만 제외 추진 

- 정부가 연간 1억원 미만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 

- 영세 중소기업 환경 규제 부담을 줄이고 CBAM 대응 지원을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EU 집행위원회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골자는 

수출액 1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CBAM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임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CBAM 적용이 불가피한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집중 강화할 계획임 

(전자신문 2025.2.16) 

 

3. 환경부에 국제협력관 신설… “국제 기후환경협상 역할 강화” 

- 환경부 기획조정실에 국제협력관이 신설됨. 국제 기후·환경협상에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임 

-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국제환경협약팀·국제개발협력팀이 

설치될 예정임 

-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총괄하게 됨.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함.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함 

(세계일보 2025.2.18)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4114500003?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250214000183
http://www.segye.com/newsView/20250218502941?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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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1. 인도 국영에너지기업 NTPC, SMR 투자 계획… 30GW, 89조원 규모 

- 인도 최대 전력기업이자 국영 공기업인 NTPC가 향후 20년간 30G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함 

- 이는 기존 예상치의 3배 수준이며, 총 620억달러(약 89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소식통에 따르면, NTPC는 현재 최소 50GW의 용량 설치가 가능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용량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짐 

(임팩트온 2025.2.19) 

 

2. 中 이브에너지, 해외 사업 착착… 첫 현지 공장 가동 

- CNEV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기업 이브에너지가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케다시 쿨림에 위치한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힘.  이 공장은 연간 6억8천만개의 전동 공구 및 전기차용 높이 70mm, 지름 21mm(21700)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음 

- 이브에너지는 말레이시아에 생산 거점을 두고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 배터리를 판매함에 따라 시장 

입지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지디넷코리아 2025.2.18) 

 

3. ‘LG화학 파트너’ 美 지보, 佛 악센스와 지속가능항공유 개발 상용화 추진 

- 미국 친환경 연료전문업체 ‘지보(Gevo)’와 프랑스 정유회사 ‘악센스(Axens)’가 지속가능항공유(SAF)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음. 지보는 12일(현지시간) 악센스와 지속가능항공유 개발·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양사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접목해 비용 경쟁력이 높은 고성능 지속가능항공유를 선보인다는 목표임 

(더구루 2025.2.13) 

 

4. 일본, ‘반고체 배터리’ 주목… 나고야 소재 스타트업, 도입 박차 

- 일본 나고야 소재 엔지니어링 스타트업 아자파(AZAPA)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반고체 전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제안할 계획임 

-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자파는 반고체 전지와 자사의 제어 시스템을 조합해 연내 

자동차업체들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 

- 아자파가 출자한 중국 배터리 제조사 액시바(Axxiba)는 올해 6월부터 반고체 배터리를 생산함. 아자파는 이 배터리를 

최적화하는 제어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 

(이투데이 2025.2.17)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88
https://zdnet.co.kr/view/?no=20250218112336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83241
https://www.etoday.co.kr/news/view/24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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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벵쿨루서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 추진 

-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이 인도네시아 벵쿨루 주 무코무코 지역에서 안정적 원료 공급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함 

-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현지언론 라다르무코무코(RMONLINE.ID)는 삼성물산이 무코무코 지역 내 팜오일 공장의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을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함 

- 삼성물산은 최근 서부 자바 찔라마야에서 1.7GW 규모의 자와 1호 증기 가스 발전소를 완공함 

-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소로, 이러한 대규모 발전소 건설 경험을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접목할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5.2.17) 

 

2. LG엔솔, 미국서 GM 대신 도요타 배터리 만든다 

-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9일 

보도함. 도요타가 공급받는 규모는 15억달러(약 2조1637억원)로 추산됨 

-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주 랜싱 배터리 공장을 완전히 인수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다른 공장 주문을 랜신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함 

(한국경제TV 2025.2.19) 

 

3. 현대건설, 사우디 태양 태양광 연계 송전로 건설 수주 

-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건의 송전공사를 연이어 수주함.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사우디 메디나와 젯다 

지역에 각각 건설하는 송전선로로, 총 공사금액은 약 3억8900만달러(약 5125억원) 규모임 

- 시공사 선정은 발주처인 사우디 서부 전력청이 초청한 일부 기업의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짐.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 

또한 턴키 방식으로 수주함 

(그린포스트코리아 2025.2.17) 

 

4. 탑머티리얼, 유럽 배터리사와 1.2兆 규모 공급계약 

- 2차전지 토털솔루션 기업 탑머티리얼은 유럽의 2차전지 기업 프라임배터리테크놀로지(Prime Batteries 

Technology)와 향후 10년간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양극재 및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힘 

- 이번 계약은 2035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으로, 매년 최소 6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 규모의 소재를 공급함. 

탑머티리얼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품질 2차전지 소재를 공급할 예정임 

(이데일리 2025.2.19)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2171112353401fbbec65dfb_1/article.html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2190332&t=NN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18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8296664207216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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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5.2.14(금) ~ 2025.2.20(목)​
 

제공일시    2025 2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청정산업딜 보조금, 원자력 언급 전혀 없어… 재생에너지 집중 전망 

- 유럽연합(EU)이 준비 중인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의 핵심사항인 보조금 규정 초안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제외됐다고 현지 미디어 유랙티브는 14일(현지시각) 보도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6일 청정산업딜을 발표할 

예정임 

- EU는 2023년 3월 채택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보조금 규정을 마련 중임 

- TCTF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산업정책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역내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보조금 관련 기준임. EU가 최근 채택한 경쟁력 나침반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보조금 체계는 

청정산업딜을 발표한 이후인 2025년 2분기 중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 

- 새 국가 보조금 프레임워크도 회원국들이 청정산업딜과 관련된 보조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함 

-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바이오 연료 △재생 가능 연료 생산 △전기 저장 △태양광 △풍력 발전 

△수력 발전과 같은 성숙한 기술 등이 포함된다고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각) 전했음. 회원국들은 보조금, 세제 혜택, 

대출 지원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유랙티브가 입수한 집행위의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 보조금 지원의 대상 목록에 원자력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스테판 세주르네 산업 정책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12일(현지시각) “유럽의 새로운 전략에서 

원자력은 더 이상 간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됨 

-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최근 프랑스 노르망디의 플라망빌 원전을 방문해 “EU 회원국의 다수가 원자력을 탈탄소화 

전략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원자력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음. 그는 미국의 정치전문 미디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은 저탄소이고 유럽의 주권과 부합하며 발전량이 많아 전기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음 

-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 지지국들은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도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프랑스 최대 경제인 연합회(Medef)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원자력 부문에 대한 EU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음 

- 하지만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수소 에너지 생산에서도 원자력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임. 유랙티브는 새로운 

규정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수소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원자력 발전이나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한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에 대한 지원은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음 

- EU 회원국들은 또한 산업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린수소만 사용하거나, 저탄소 수소를 사용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그린수소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음. 이 의무 비율은 각 회원국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연동될 것이라고 유랙티브는 설명했음 

(임팩트온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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